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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관련 신문 보도 프레임과 정보원을 분석하여 북한보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 

1, 2차 프레임 분석에서는 일명 ‘진보신문’과 ‘보수신문’으로 대변되는 4개 신문들의 보도행태가 신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프레임을 보여주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또한 정권시기별로 분석한 1, 2차 프레임은 신문의 이념과 

관계없이 각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정보원 분석에서는 진보지에 비해 보수지가 익명의 

정보원을 많이 활용하여 보도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관계가 냉전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생활과 관련해 익명 정보원을 활용한 부정적 논조의 보도는 남한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국내 신문의 보도태도가 전반적인 국내 언론의 북한보도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제어: 북한, 북한 주민생활, 프레임

1. 문제제기

한반도에서 남과 북은 지난 67년간 정치이념이 립된 가운데 불안정한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관련 뉴스는 북한의 폐쇄된 정치 체제로 공산당의 일방적인 발표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중심의 거시적인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시적인 차원에서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고 한민족 삶의 공동체를 함께 구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북한주민들의 

생활실태에 한 뉴스는 매우 적거나 그 내용도 근거 없는 소문일 경우가 많다(김수민, 2008). 

이에 따라 북한이나 통일 관련 국내언론 보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시적 차원에서 단일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연구내용에서도 기사를 생산하는 기자와 

이를 수용하는 수용자 그리고 북보도 시스템에 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어왔다. 

이 같은 기존 북한보도 연구 주제의 편향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북한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정부차원의 정치ㆍ군사ㆍ경제의 거  사안이 아닌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북한 

주민과 관련된 생활보도1)를 국내 언론이 어떠한 시각으로 보도하는지 북정책 성격이 상이한 김 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걸쳐 장기적인 시계열 분석을 언론보도 프레임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단순 프레임 분석뿐만 아니라 ‘뉴스원’이라는 정보원 분석을 통해서 다면적으로 북한 및 통일에 

한 국내언론매체의 보도내용과 성향을 탐색하여 한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본 연구는 1저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수정ㆍ보완한 것임. 

** 중앙 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원 석사과정 (nature1091@naver.com),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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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주민 생활보도’의 정의는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북한주민을 언급한 경우를 말한다. 내용적으로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북한주민들의 실제모습에 한 보도, 북한에서 일어나는 새롭고 흥미로운 소식에 한 보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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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북한은 3  세습과 고립된 정치 체제로 경제상황이 날로 악화되어 많은 탈북자를 양산하게 되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5월 기준 국내 탈북자 수는 21,404명에 달하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이들 탈북자들의 주요 탈북 동기는 ‘생활고’로 밝혀졌다. 하지만 북한의 철저한 언론 통제로 

북한 사회 내부의 열악한 생활 실태에 한 실상은 정확하게 보도되지 않고 있다. 북한사회의 폐쇄적인 

체재 속에서 북한 실상에 한 정보는 탈북자나 북한내부에서 전하는 소식을 인용한 북매체들을 

통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접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 관련 정보 또한 간접취재로 얻은 정보이므로 

보도내용의 진위여부에 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언론은 특정 기관의 정보나 정보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정보원의 신뢰성에 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장수근, 1994).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익명 정보원을 분석한 한동섭의 연구에서는 익명 정보원은 기사 작성과 

이데올로기적 성향, 신문사 입장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언론은 이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성향에 따른 편향성을 드러낸다는 결과가 나타났다(한동섭, 2008). 이러한 결과는 북한 보도에서 

사용되는 익명 정보원이 자칫 북한에 한 불투명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행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들의 북한에 한 인식에 왜곡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신문의 북한 주민 생활관련 보도 프레임과 

주된 정보원을 분석하여 이를 토 로 올바른 북한보도의 방향에 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북한보도의 특수성

(1) 정권에 따른 대북정책과 언론보도 양상

남한의 각 정권이 바뀜에 따라 북정책의 기조 또한 변화하게 된다. 김 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 북 포용정책’을 추진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중 정부는 

북 경제회복지원, 이산가족문제 해결, 남북 정상회담 등의 우호적인 북정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북 화해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다(김근식, 2002). 노무현 정부는 김 중 정부의 

북 포용정책을 이어받아 평화번 정책을 추진하 다. 구체적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업지구 사업

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 내려 하 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이명박 정부는 윈－윈(Win-Win)

을 목표로 하는 상생ㆍ공 의 북정책을 제시하 다.

이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언론과 정치권력과의 역학관계는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는 사회적 공익 실현 목적을 바탕으로 상호 협조와 견제가 이루어 질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1972년 유신정권 이후 군사정부가 

사회전반에 권력을 행사하면서 언론을 강하게 통제하 다. 이로 인해 언론은 정부의 강경한 반공 

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가운데 언론은 이념적인 편향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나 통일문제를 보도했다

(유재천, 1990). 

그러나 1987년 이후 우리사회의 급속한 민주화와 함께 언론의 개방이 진행되면서 강경하고 맹목적

인 반공주의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보도 프레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취재과정에서 제외되던 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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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들도 합법적 취재원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한겨레신문의 등장은 북한 사안에 한 

새로운 보도 프레임 지평을 열어 주었다(윤 철, 1991). 

하지만 이러한 언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김동률은 정권의 권력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정부에 종속적이었던 과거의 모습에선 탈피하

지만 이념의 양극화 현상과 자사의 이념적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김동률, 2009). 

정치권력과 언론보도에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관계가 강제적 유착관계에서 자발적 이익 

교환으로 변모하 을 뿐 언론과 정치권력과의 유착이라는 속성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하 다

(고 신, 2007). 이진 ㆍ박재 (2010)은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보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제와 

취재원이 다양해졌지만 이념의 다양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1970년

와 비교해서 한국의 언론은 주체성 회복과 자발적 권리 행사만 변화하 을 뿐, 여전히 정치권력과의 

공생관계가 이루어지고 논조 또한 일관되었음이 나타났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또한 

투쟁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의 자발적 철회에 따른 수동적 획득이라고 분석하는 

학자도 있다(박승관ㆍ장경섭, 2001). 

(2) 북한 보도의 성향과 보도제약 요인

한반도에서 남과 북은 이념적 립과 적 적인 체제를 유지하며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

다(허은, 2011). 남과 북의 언론 또한 자본주의 언론과 사회주의 언론이라는 다른 이념으로 립하고 

있다. 동서로 분단되었던 독일의 통일과정에는 언론이 크게 작용했다. 1973년 ‘방송 개방 선언’에 

따라 동서독 방송화면 통일의 실현으로, 동독 국민의 85%는 서독의 공 방송인 ARD와 ZDF를 시청할 

수 있었던 것이 독일 통합의 큰 초석이 되었다(김성완, 1996). 이처럼 언론의 역할은 통일과 같은 

사회통합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현재 남북간 언론교류는 단절되었고, 남한 내 북한관련 보도에 있어서 자유롭고 객관적인 

보도 또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나타나는 남한 언론의 북한관련 보도의 문제점은 편향성과 

선정성으로 나눌 수 있다(박용규, 1998). 남한 언론의 편향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북한의 부정적 

묘사, 부정적 이미지와 고정관념 고착화, 북한사회의 희화화, 북한 실상 왜곡, 체제 우위적 권위주의와 

같은 점이 나타난다(박용규, 1998). 또한 선정적 측면에서는 북한 실상에 한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경향, 지엽적 사안에 한 가십성 보도, 오보, 추측보도, 왜곡보도, 미확인 보도, 확  보도, 전문성 

결여로 인한 부정확한 보도 등이 지적되었다(김 욱ㆍ김택환, 2000). 

북한 관련 보도는 특파원 파견 등 직접취재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매체, 탈북자, 방북 민간인, 국내ㆍ

외 정보기관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뉴스를 접할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한 보도는 기자가 

직접 취재해 작성한 보도가 아니므로 ‘∼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전해졌다’ 등의 피동형 간접인

용문과 익명으로 처리한 기사들이 많이 나타난다(김지 , 2011). 북한관련 보도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부정할 근거도 없다. 또한 기사에 해 북한이 고소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기자들이 안이한 태도를 갖게 된다. 이런 의식은 관행처럼 남아 오보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창룡(1994)은 오보의 발생 배경에 해 한정된 정보원 사용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언론정책과 언론내부의 해당 분야 전문가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외부와의 접촉 단절로 새로운 여론 형성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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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외부적 상황의 제약 요인으로 정보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북한관련 보도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쟁 준비 설, 김정일 건강 악화 설 등으로 많은 혼란을 빚었으며, 최근에는 

김정일 사망 원인을 두고 내부 쿠데타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폐쇄적인 

북한의 현실이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북한보도에 해 보도원칙을 무시하는 보도태도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김수민, 2008). 

북한 보도에 어려움을 겪는 언론사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정부의 언론통제와 정보독점, 언론사간 

과열경쟁과 상업주의에 입각한 보도, 북한뉴스에 한 언론사의 무관심과 언론인의 비전문성 등을 

꼽을 수 있다(한국언론연구원, 1991). 정재철(2009)은 정부 및 보수단체와 북한 간의 강경한 결구도와 

같은 상황적 요인이 북한보도 생산자인 기자가 보도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민의 정서, 특정사건이 유발시킨 정세, 정부의 경직된 북정책과 보수 언론의 북관 등으로 

인해 북한뉴스에 한 가치판단에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국언론연구원, 1991). 

2) 북한보도 관련 뉴스 프레임 연구

(1) 뉴스 프레임 이론

프레임은 뉴스내용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하나의 시각이 부여된 틀로 보고 

있다 (이준웅, 2000). 프레임 연구의 목적으로 강내원(2002)은 객관적인 현실이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재현되는지, 이러한 재현은 어느 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 또한 그것이 갖는 사회적인 효과는 

무엇인지에 한 답을 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뉴스 보도에 한 프레임 이론은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현실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수용자는 미디어를 통해 현실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분석하

는데 유용하다. 이 이론을 활용해 언론이 사회적 쟁점에 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조망하는데 도움이 

된다(김수정ㆍ정연구, 2010). 이준웅은 기존 프레임 연구의 방향을 사회적 상호작용 접근, 텍스트 

분석적 접근, 사회 운동론적 접근, 예상 이론적 접근, 메시지 효과론적 접근과 같이 다섯 가지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이준웅, 2000). 

하지만 프레임 이론은 다양한 의미와 용어사용 속에서 뉴스 내용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원용ㆍ이동훈(2005)은 프레임 이론에서 

비체계성과 산만성이라는 비판을 보완하기 위해 보편적 프레임 형식의 유형화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1950년  이후 국내 원자력관련 보도를 프레임분석 하 다. 연구결과, 정황프레임, 귀인 프레임, 

배경 프레임, 가치 프레임과 같은 4가지 유형을 도출하 다. 이 유형화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1950년  이후 원자력 보도를 분석한 결과, 보편적 프레임 형식에서 유형화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후속연구에서 프레임 연구의 이론적 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념의 정교화와 다양한 주제 

적용을 제언했다. 이와 같이 프레임 이론은 뉴스내용의 특성을 명명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하나의 

시각이 부여된 틀로 보고 있다. 

이상의 뉴스 프레임 이론과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면,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언론에 의해서 재구성된 

것이며 이것이 수용자의 인지에 향을 준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를 토 로 프레임 이론은 뉴스 

보도에 있어서 수용자에게 특정 부분을 부각시키거나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유도되는 구성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26  ｢한국언론정보학보｣ 2012년 여름, 통권 58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 북한보도 관련 프레임 선행연구

언론학 분야에서 북한보도와 관련된 연구로는 크게 보도 프레임 연구(강태완, 1997; 곽정래ㆍ이준웅, 

2009; 김경희ㆍ노기 , 2011; 박기순ㆍ전리령, 1995; 심훈, 2005; 이구현, 2004; 이우승ㆍ 선, 2006; 

이원섭, 2006), 보도 생산자 연구(정재철, 2009), 수용자 인식 연구(이준웅, 2004)로 나눌 수 있다. 

북한보도 프레임 연구로는 주로 핵 관련 이슈, 남북 정상회담과 같이 정부의 주요한 정책이나 

이슈가 되었던 사안에 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 핵 관련 보도를 분석한 연구(이구현, 2004)에서는 

미국 중심의 외신에 의존하는 경향과 핵 문제로 인한 남한의 위기에 해 확 보도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북한 기아보도를 분석한 프레임 연구(심훈, 2005)에서 미국의 권위 있는 언론은 북한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 인색했던 반면, 정부 소식통과 북정책의 강경한 목소리는 기사 전면에 배치하면서 

정치적ㆍ이념적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 한 것으로 분석했다. 

매체의 이념에 따라 프레임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주요 신문에 나타난 북한이미지 연구(박기순ㆍ전

리령, 1995)에서 북한사회상은 심한 통제, 폐쇄적 사회, 충성을 강조하는 경직된 사회로 묘사된 것으로 

분석하 다. 김경희ㆍ노기 (2011)의 연구에서는 진보신문에 비해 보수신문이 ‘적 국’, ‘비합리적’, 

‘이질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정보원 활용 측면에서는 보수신문이 탈북자와 북한주

민을, 진보신문은 미국의 정부 관리 및 언론을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 매체는 

자사의 이념에 맞는 정보원을 선택하여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권 시기에 따라 보도프레임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이우승ㆍ 선(2006)은 방송보도

에서 북한주민 생활상 관련 소재가 많이 다뤄지지 않았고 열등한 이미지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에 긍정적인 보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건이 갖는 이슈에 

따라 언론의 보도태도 또한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탈북자 문제 관련 사설을 분석한 곽정래ㆍ이준웅

(2009)의 연구에서는 탈북자 문제가 남북문제만이 아닌 국제외교와 인권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언론보도는 국제 외교와 인도적 차원에서 프레임을 전략적으로 활용했고 언론사와 

정부 시기별에서는 주요 프레임에 차이를 보 다. 

북한 보도에 관한 연구는 이처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북한 

체제와 정권에 초점을 맞춰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보도태도를 보 고, 폐쇄적인 사회로 북한을 묘사하

고 있었으며, 정보원은 주로 탈북자와 북한주민, 미국 언론과 같은 외신보도와 정부 관료를 많이 

인용하 다. 이러한 정보원의 활용은 각 언론사의 이념에 따라 차이가 존재했으며 국가, 정부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맹목적인 외신인용 행태 또는 정부 관료에 의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권 

비교 분석에서는 각 정권에 따라 보도태도에 차이가 났으나, 북한 생활상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변화 

없이 부정적 묘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정보원에 대한 분석

정보원(source)이란 뉴스생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정보원은 “말했다”, 

“주장했다” 등과 같은 화자를 나타내는 말과 연결될 때 알 수 있다. 실명 정보원이란 사람 또는 기관의 

이름을 명시한 경우를 말하고, 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을 경우 익명의 정보원으로 간주한다.

한동섭(2008)은 언론보도가 묘사하는 현실에서 정보원의 강한 향력을 주장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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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은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국내와 미국의 주요 

신문을 상으로 인용과 취재원 적시에 해 분석한 박재 ㆍ이완수(2007)의 연구결과 빈도에 해선 

차이가 없었으나 익명화자의 의견성 직접인용구, 직접인용구의 주관적 술어, 무(無)주체 수동체 문장, 

제목의 직접인용구 빈도가 국내신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내 신문이 인용과 취재원 

적시의 절차적 규범을 잘 지키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피동형과 익명정보원의 사용은 저널리즘 글쓰기의 포맷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개인 글쓰기의 잘못

된 습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지 (2011)은 익명의 특징을 모호성으로 특정 짓고 

이것은 책임성이 부족해지고 특정 부분이나 의견을 일반화하기 쉽다고 지적한다. 또한 익명사용의 

습관화는 취재원 발언 내용을 기자 마음 로 과장하거나 축소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 보도의 정보원 관련 연구로는 방송 뉴스의 외신인용에 해 분석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배성인

의 연구에서는 방송 3사 모두 외신 보도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미국 중심의 단순전달식 보도행태가 

나타났고 맹목적인 외신인용 보도로 인해 오보가 나타났음을 밝혔다(배성인, 2006). 설진아(2007)는 

6자회담 관련 방송보도에서 정보원과 보도태도를 분석한 결과, 방송 3사 모두 각국의 정부 관료에 

의존하며, 정보원의 논조는 방송뉴스의 보도태도에 많은 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 보도에 있어서 익명 정보원의 사용은 독자가 보도 내용에 해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왜곡된 선입견을 갖게 하며 남북한의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익명 기사는 정보원이 사실을 조작하거나 기자가 기사를 조작할 여지가 있다. 조작된 기사가 

아니더라도 독자들에게는 기사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뉴스 신뢰도

를 손상시킨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앞에서 언급한 논의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김 중ㆍ노무현ㆍ이명박 정부를 상으로 국내 신문

에서 나타나는 북한 주민 생활관련 보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북한 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양적 특성은 신문사별⋅정부시기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북한 주민 생활관련 보도프레임은 신문사별⋅정부시기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

는가?

연구문제 3. 북한 주민 생활관련 보도에서 정보원은 신문사별⋅정부시기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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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및 분석 단위

연구의 분석 상은 국내 주요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을 선정하 다. 이 신문들

은 선행연구에서 표적인 진보지와 보수지로 많이 활용되어왔다. 백선기(1997)의 연구에서는 조선일

보를 표적인 보수신문으로, 한겨레신문은 진보주의를 표하는 신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선일보

는 정치 이념적으로 보수주의를 지향하고 남북관계에서는 반공주의, 반 주체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반면, 한겨레신문은 진보를 표방하고, 남북관계에서는 점진적 통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 김경희ㆍ노기 (2011) 또한 정치이념과 경제이념에 있어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보수 성향을,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진보 성향을 가지는 신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구분에 있어서 

사실상 그 의미나 분류에 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선행연구에서는 국내 주요매체에 한 이념에 

해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보수성향이 강한 매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진보성향이 강한 매체로 정의하 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신문에 보도된 개별 기사의 전체 지면이다. 북한 주민생활과 관련된 기사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사안이 아닌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북한 주민과 관련된 생활보도를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연관이 되어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단어를 두 문장 내에서 언급한 경우, 

키워드가 주된 내용이 아닌 경우, 글자 수 500자 미만의 단신기사와 사진기사, 관련된 내용이 전체 

지면의 20%이하일 경우 분석 상에서 제외시켰다. 

(2) 분석 시기 및 분석 범위

연구의 분석 시기는 북정책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김 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로 설정했다. 김 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 25일부터 2003년 2월 24일까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25일부터 

현재 시점인 2011년 10월 14일까지로 분석시기를 선정했다. 

신문의 기사 검색은 한국 언론재단의 뉴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인 카인즈(kinds)를 사용하 다. 

카인즈에서 검색이 불가능한 조선일보에 한해서는 조선일보 홈페이지 내 PDF 검색을 사용했다. 

분석 시기에 맞춰 ‘북한 주민’으로 1차 검색한 결과, 조선일보 2,186건, 동아일보 2,208건, 한겨레신문 

1,051건, 경향신문 1,935건의 기사가 추출되었다. 북한주민 생활보도에 한 조작적 정의를 기준으로 

하여 2차 기사를 추출한 결과, 조선일보 155건, 동아일보 125건, 한겨레신문 36건, 경향신문 44건 

총 360건이 추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 기사는 모두 360건이다. 

(3) 분석유목 및 정의 

분석은 기사 유형, 기사 논조, 정보원의 유형, 1차 프레임과 2차 프레임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 

1차 프레임과 2차 프레임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다(최선욱ㆍ유홍식, 2010). 먼저 기사의 

논조는 긍정ㆍ중립ㆍ부정으로 나누어 각 신문사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분석하 다2). 정보원의 유형

2) 기사 내용에서 나타나는 글의 투를 분석하는 것으로 긍정은 바람직하거나 옳다고 지지하는 내용, 북한을 우호적으

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긴 경우를, 중립은 단순사실 전달, 양비론을, 부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 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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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명 정보원(실명 또는 직책, 기관명 거론)과 익명정보원(가명, 필명, 소식통 또는 관계자 등으로 

통용되는 익명)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의 이슈에 해 다양한 프레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여 세 한 프레임을 추출하고자 하 다(강내원, 2002). 정보원 분석에서는 1차적으로 

비슷한 정보원끼리 묶는 작업을 실시했다. 최종적으로 실명과 익명의 정보원을 합하여 총 21개의 

정보원을 도출하 다. 

(4) 프레임 특성

먼저 전체 기사를 상으로 주제진술문을 작성한 다음 비슷한 주제진술문을 모아 프레임을 구축했

다. 코더 간 합의를 거쳐 도출된 1차 프레임 유형은 총 4개 이며, 1차 프레임의 범주에 들어가도록 

2차 프레임을 구축한 결과 총 7개의 2차 프레임이 도출되었다. 자세한 프레임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북한체제 프레임

가. 체제에 의한 억압 프레임: 북한의 독재체제, 체제 강화, 주민통제 강화 등을 통해 주민들이 

억압받는 내용이 담긴 프레임을 말한다. 통제의 목적으로 공포정치가 나타나는 경우가 포함된다. 

‘북 피의처형 늘었다’ 등의 기사가 포함된다.

나. 주민 반발 프레임: 북한 주민들이 북한 체제를 비난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주민들의 반발로 

내부 혼란 또는 동요가 확산되는 프레임이다. ‘주민들, 이젠 김정일 이름 막 부르더라’, ‘북 주민 

체제불만 노골 토로’ 등의 기사가 해당된다. 

② 북한 개방 프레임

가. 서구화ㆍ선진화 프레임: 남한,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방송ㆍ물자ㆍ체제 등을 받아들

이는 과정이 담긴 기사 프레임을 말한다. ‘남한 드라마 열풍’ 등 북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 서구화 관련 내용이 이 범주에 속한다. 

나. 체제ㆍ정권 선전수단 프레임: 서구화ㆍ선진화 프레임과 맥락은 같으나, 변화하는 주체가 북한

당국에 맞춰진 경우를 말한다. ‘김 주석 생일 맞아 주민에 콜라 팝송’, ‘북 주민 더 배고프게 만드는 

평양 햄버거 가게’ 등의 기사가 이에 해당된다.

③ 반사회적 범죄ㆍ일탈 프레임

가. 퇴폐적ㆍ비도덕성 프레임: 선정적이고 비도덕적, 비합리적인 행위, 퇴폐적인 내용의 기사를 

말한다. 불륜 부부를 뜻하는 ‘8.3 부부’, ‘북 시장서 日 음란물 불티’, ‘히로뽕에 찌든 북한’ 등이 

이에 포함된다.

나. 반인륜적 범죄 프레임: 반인륜적 범죄행위 등을 보도한 기사를 말한다. ‘경악스러운 북 생체실

험 보도’, ‘인육순  사건 목격 탈북자 북 참상 증언’, ‘인신매매 최악의 국가’와 같은 내용이 해당된다.

내용, 북한을 비판하는 시각이 담긴 경우를 기사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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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북한주민 삶의 질 프레임

가. 식량난ㆍ의약품ㆍ생필품 부족 프레임: 식량난, 의약품ㆍ생필품 부족 등으로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비상선포 발령에 관한 내용의 프레임을 말한다. ‘굶주린 꽃제비 다시 늘어났다’, ‘북, 

마취 없이 다리절단－맹장수술’ 등의 내용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

1차 프레임 2차 프레임 주요 진술 단어 

북한 체제
체제에 의한 억압  화폐개혁, 주민통제, 공개처형, 총살, 수용소

주민 반발 저항, 체제불만, 내부 동요, 정권비난, 민심 흉흉

북한 개방
서구화ㆍ선진화 휴 전화, 남한 드라마, 남한 말, 성탄절, 미드

체제ㆍ정권 선전수단 남한가요 해금, 과시, 선전, 아파트촌, 국가 홍보

반사회적 범죄ㆍ일탈
퇴폐적ㆍ비도덕성 음란물, 마약, 히로뽕, 범죄조직, 윤락여관, 거래

반인륜적 범죄 연쇄살인범, 인육순 , 생체실험, 인신매매

북한주민 삶의 질 식량난ㆍ의약품ㆍ생필품 부족 식량난, 아사자, 꽃제비, 보릿고개, 고난의 행군

<표 1>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프레임 유형

(5) 분석방법 및 코더 간 신뢰도

분석 방법에서 보도의 양적특징과 1, 2차 프레임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사용하 고, 정보원의 

분석은 이분형 중복응답분석을 사용하 다. 코딩은 한 명의 연구자와 해당분야의 현업 신문기자이자 

신문방송학 박사과정의 다른 한 명의 코더가 함께 시행하 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오랜 기간 토의와 

합의를 통해 코더훈련과 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전체 기사의 약 11.1%에 해당하는 40건의 기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코딩의 일치도를 측정하 다. 분석은 코헨 카파(Cohen’s Kappa) 산출 방식을 사용하

다. 측정결과, 1차 프레임이 .993, 2차 프레임이 .870으로 높게 나타났다. 1ㆍ2차 프레임을 합산한 

코더 간 신뢰도 또한 .918로 높게 나타났다. 

4. 연구결과

1)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양적 특징 분석결과

(1)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보도량 분석

첫 번째 연구문제인 북한 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양적 특성에서 나타난 국내 신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신문사별, 정부시기별 양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보도량을 분석한 

결과 전체 360건의 기사 중 신문사별로는 조선일보가 155건(43.1%)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시기별로는 

이명박 정권이 166건(46.1%)으로 가장 많았다. 기사유형은 스트레이트기사가 219건(60.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사 논조는 부정적인 기사가 264건(73.3%)으로 많이 나타났다. 

신문사별 보도 빈도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전체의 77.8%를 차지했고, 한겨레

와 경향신문은 전체의 22.2%를 차지하고 있었다. 진보지에 비해 보수지가 북한주민 생활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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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많이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정부시기별 보도량을 살펴보면, 김 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각각 100건(27.8%), 94건(26.1%)으

로 비슷한 비율을 보인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166건(46.1%)으로 이전 두 정부와 크게 차이가 

나는 많은 보도건수를 보이고 있다. 기사 유형에서는 스트레이트가 219건(60.8%)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획/특집/해설 유형은 97건(26.9%)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사 논조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기사가 264건(73.3%)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 다. 

2)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프레임 분석결과

(1)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프레임 유형 분석결과

두 번째 연구문제인 북한 주민 생활 관련 보도프레임에서 신문사별ㆍ정부시기별로 나타나는 보도 

프레임의 차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프레임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프레임 유형 중 1차 프레임에서는 북한체

제 프레임이 129건(35.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북한주민 삶의 질 프레임이 106건(29.4%), 

북한 개방 프레임이 95건(26.4%), 반사회적 범죄ㆍ일탈 프레임이 30건(8.3%) 순으로 나타났다. 1차 프레임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북한 체제 프레임은 2차 프레임인 체제에 의한 억압 프레임과 주민반발프레임

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북한주민 생활에 있어서 북한체제와 관련된 프레임을 말한다. 1차 분석 결과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에서는 북한 체제와 관련된 보도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2차 프레임에서는 식량난ㆍ의약품ㆍ생필품 부족 프레임이 106건(29.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체제에 의한 억압 프레임이 92건(25.6%)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빈도를 보 고, 서구화ㆍ선진화 

프레임이 77건(21.4%), 주민반발 프레임이 38건(10.6%), 반인륜적 범죄 프레임이 21건(5.8%), 퇴폐적ㆍ

비도덕성 프레임이 9건(2.5%), 체제ㆍ정권 선전수단 프레임이 17건(4.7%) 순으로 나타났다. 

(2)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신문사별 프레임 분석결과

신문사명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1차 프레임

북한체제 71 (45.8%) 45 (36.0%) 7 (19.4%) 6 (13.6%)

북한개방 39 (25.2%) 34 (27.2%) 7 (19.4%) 15 (34.1%)

반사회적 범죄ㆍ일탈 12 (7.7%) 12 (9.6%) 3 (8.3%) 3 (6.8%)

북한주민 삶의 질 33 (21.3%) 34 (27.2%) 19 (52.8%) 20 (45.5%)

전체 155 (100.0%) 125 (100.0%) 36 (100.0%) 44 (100.0%)

χ²=29.446, df=9, **p < .01 

<표 2> 신문사별 1차 프레임 분석

두 번째 연구문제인 북한 주민 생활 관련 보도프레임에서 신문사별로 나타나는 보도 프레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위와 같은 분석을 실시하 다. 신문사에 따른 1차 프레임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조선일보는 71건(45.8%), 동아일보는 45건(36.0%)으로 두 신문 모두 북한체

제 프레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겨레 19건(52.8%)과 경향신문 20건(45.5%)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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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인 두 신문 모두 북한주민 삶의 질 프레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으로 변되는 각 신문들의 보도가 각 신문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프레임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이 같은 신문사별 1차 프레임에 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보 다(χ²=29.446, df=9, p < .01). 

신문사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2차 프레임

체제에 의한 억압 48 (31.0%) 36 (28.8%) 6 (16.7%) 2 (4.5%)

주민 반발 24 (15.5%) 9 (7.2%) 1 (2.8%) 4 (9.1%)

서구화ㆍ선진화 33 (21.3%) 28 (22.4%) 4 (11.1%) 12 (27.3%)

체제ㆍ정권 선전수단 5 (3.2%) 6 (4.8%) 3 (8.3%) 3 (6.8%)

퇴폐적ㆍ비도덕성 3 (1.9%) 3 (2.4%) 1 (2.8%) 2 (4.5%)

반인륜적 범죄 9 (5.8%) 9 (7.2%) 2 (5.6%) 1 (2.3%)

식량난ㆍ의약품ㆍ생필품 부족 33 (21.3%) 34 (27.2%) 19 (52.8%) 20 (45.5%)

전체 155(100%) 125 (100%) 36 (100%) 44 (100%)

χ²=39.260, df=18, **p < .01

<표 3> 신문사별 2차 프레임 분석

신문사별 2차 프레임 분석 결과 ‘체제에 의한 억압 프레임’이 조선일보 48건(31.0%), 동아일보 

36건(28.8%)으로 두 매체 모두 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 한겨레 (19건, 52.8%)와 경향신문 (20건, 

45.5%)은 ‘식량난ㆍ의약품ㆍ생필품 부족 프레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1차 프레임

과 마찬가지로 진보신문과 보수신문 사이의 보도 프레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χ²=39.260, df=18, p < .01).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프레임에서 가장 많은 ‘체제에 의한 억압 프레임’은 북한당국의 독재체제 

또는 체제강화로 인해 주민들이 억압을 받고 고통에 시달리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이것은 은유적으로 

북한 독재체제를 비판하는 프레임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된 보도들은 주민들의 고통을 부각시키며 

북한을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프레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식량난ㆍ의약품ㆍ생필품 부족 프레임’은 식량

난ㆍ의약품ㆍ생필품 부족 등으로 인해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비상선포 발령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과 고통 받는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신문사별 프레임 유형의 결과분석을 정리하면 보수성향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억압받는 주민생

활 ‘북한체제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진보성향의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난ㆍ의약품ㆍ생필품 부족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이것은 각 신문사의 성향에 맞게 특정 

프레임을 전략적으로 사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체제 프레임’과 ‘식량난ㆍ의약품ㆍ생필품 

부족 프레임’을 사용한 보도들은 체적으로 핍박받는 주민들의 고통스런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그들을 북한 체제의 희생자로 묘사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3)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정부별 프레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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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1차 프레임

북한체제 29 (29.0%) 18 (19.1%) 82 (49.4%)

북한개방 19 (19.0%) 36 (38.3%) 40 (24.1%)

반사회적 범죄ㆍ일탈 5 (5.0%) 18 (19.1%) 7 (4.2%)

북한주민 삶의 질 47 (47.0%) 22 (23.4%) 37 (22.3%)

전체 100 (100.0%) 94 (100.0%) 166 (100.0%)

χ²=57.002, df=6, ***p < .001

<표 4> 정부별 1차 프레임 분석

두 번째 연구문제인 북한 주민 생활 관련 보도프레임에서 정부별로 나타나는 보도 프레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위와 같은 분석을 실시하 다. 먼저 정부시기에 따른 1차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김 중 

정부시기에서는 북한주민 삶의 질 프레임이 47건(47.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시기에

서는 북한개방 프레임이 36건(38.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시기에서는 북한체제 

프레임이 82건(4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χ²=57.002, df=6, p < .001). 이것은 북한 주민생활 프레임이 각 정부시기별로 

특정 프레임을 부각하여 보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2차 프레임

체제에 의한 억압 24 (24.0%) 14 (14.9%) 54 (32.5%)

주민 반발 6 (6.0%) 4 (4.3%) 28 (16.9%)

서구화ㆍ선진화 11 (11.0%) 33 (35.1%) 33 (19.9%)

체제ㆍ정권 선전수단 7 (7.0%) 3 (3.2%) 7 (4.2%)

퇴폐적ㆍ비도덕성 1 (1.0%) 5 (5.3%) 3 (1.8%)

반인륜적 범죄 4 (4.0%) 13 (13.8%) 4 (2.4%)

식량난ㆍ의약품ㆍ생필품 부족 47 (47.0%) 22 (23.4%) 37 (22.3%)

전체 100 (100.0%) 94 (100.0%) 166 (100.0%)

χ²=67.291, df=12 , ***p < .001

<표 5> 정부별 2차 프레임 분석

각 정부 시기에 따른 프레임유형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1차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2차 프레임에서

도 각 정부별로 특정 프레임이 부각된 것을 알 수 있다. 김 중 정부시기에는 식량난ㆍ의약품ㆍ생필품 

부족 프레임이 47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노무현 정부시기에는 서구화ㆍ선진화 프레임이 33건(35.1%)

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시기에는 체제에 의한 억압 프레임이 54건(32.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χ²=67.291, df=12,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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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정보원 분석결과

(1)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정보원 유형 분석결과

세 번째 연구문제인 북한 주민 생활 관련 보도프레임에서 신문사별ㆍ정부시기별로 나타나는 정보

원의 차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정보원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정보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 

언론이 93건(12.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소식통 85건(11.3%), 익명 탈북자 74건(9.9%), 

인권구호단체 및 관계자 63건(8.4%), 북전문매체 53건(7.1%) 순이었다. 정보원의 유형은 크게 실명 

정보원과 익명정보원,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실명 정보원은 전체 중 57.5%를 차지하 고, 익명 

정보원은 40.2%를 차지하 으며, 기타는 2.2%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정보원은 ‘소식통’이었다. ‘ 북 소식통’, ‘내부 소식통’ 등 많은 기사에서 

소식통을 정보원으로 인용하고 있었다. ‘소식통(11.3%)’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국내외 언론

(12.4%)’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전체 실명정보원과 비교했을 때도 익명의 정보원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세 번째로 많은 빈도를 나타낸 정보원도 익명의 정보원인 ‘익명 탈북자(9.9%)’로 나타났다. 탈북자들

의 북한에서의 경험담 또는 사실 확인, 소문 및 사건의 진위여부나 최근 소식들에 한 의견 등이 

‘익명 탈북자’를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이었다. 

네 번째는 ‘인권구호단체 및 관계자(8.4%)’로 나타났다. 인권구호단체 및 관계자는 북한의 인권개선

을 위해 중국을 통해 북한주민들과 접선하거나 방북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북한 내부의 소식을 

전하거나 인권개선 또는 인도적 지원 촉구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많은 빈도를 보인 것은 ‘ 북전문매체(7.1%)’로 나타났다. 북전문매체 또한 인권구호

단체와 마찬가지로 북한 내부소식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부분의 북매체들은 북한 

내에 정보원을 두고 있어 내부 소식을 전하는 연결망이 구축되어있다고 한다(김홍수, 2011. 01. 25). 

정보원의 유형 분석을 종합해보면 전체 비중에서는 57.5%로 실명정보원의 비중이 더 높다. 하지만 

40.2%를 차지한 익명정보원은 실명정보원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 생활과 관련된 보도에서 익명정보원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2)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신문사별 정보원 분석결과

신문사명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실명

정보원

국내정부기관 및 정부관계자 18 (5%) 14 (6%) 6 (8%) 7 (8%)

해외정부기관 및 정부관계자 7 (2%) 7 (3%) 1 (1%) 1 (1%)

북한당국 및 북한언론 21 (6%) 13 (5%) 5 (6%) 4 (4%)

유엔산하기관 11 (3%) 16 (6%) 11 (14%) 14 (16%)

연구기관 및 전문가 15 (5%) 17 (7%) 7 (9%) 5 (6%)

인권구호단체 및 관계자 25 (8%) 23 (9%) 10 (13%) 5 (6%)

국내외 언론 29 (9%) 35 (14%) 9 (12%) 20 (22%)

<표 6> 신문사별 정보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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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정보원

북전문매체 23 (7%) 21 (8%) 3 (4%) 6 (7%)

국내외 일반인 5 (2%) 0 (0%) 2 (3%) 0 (0%)

실명 북한주민 2 (1%) 5 (2%) 0 (0%) 0 (0%)

실명 탈북자 5 (2%) 2 (1%) 2 (3%) 0 (0%)

익명

정보원

익명 국내정부기관 및 정부관계자 20 (6%) 13 (5%) 7 (9%) 3 (3%)

익명 해외정부기관 및 정부관계자 3 (1%) 2 (1%) 0 (0%) 2 (2%)

익명 연구기관 및 전문가 3 (1%) 6 (2%) 1 (1%) 1 (1%)

익명 인권 구호단체 및 관계자 5 (2%) 1 (0%) 2 (3%) 1 (1%)

익명 국내외 일반인 16 (5%) 10 (4%) 2 (3%) 2 (2%)

소식통 43 (13%) 31 (12%) 5 (6%) 6 (7%)

익명 북한주민 22 (7%) 16 (6%) 1 (1%) 4 (4%)

익명 탈북자 51 (15%) 15 (6%) 3 (4%) 5 (6%)

기타
기타 2 (1%) 0 (0%) 0 (0%) 3 (3%)

없음 6 (2%) 5 (2%) 0 (0%) 0 (0%)

합계 332 (100%) 252 (100%) 77 (100%) 89 (100%)

세 번째 연구문제인 북한 주민 생활 관련 보도프레임에서 신문사별로 나타나는 정보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위와 같은 분석을 실시하 다. 신문사별 정보원을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는 익명탈북자

가 51건(15%)으로 가장 많았고 소식통이 43건(13%)으로 그 뒤를 이었다. 동아일보는 국내외 언론이 

35건(14%)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소식통이 31건(12%)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겨레

는 유엔 산하기관이 11건(14%)으로 가장 많은 정보원의 빈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인권구호단체 

및 관계자가 10건(13%)을 차지했다. 경향신문은 국내외 언론이 20건(22%)으로 가장 많았고, 유엔 

산하기관이 14건(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각 매체별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정보원 중 익명의 정보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여 보도한 

신문사는 조선일보가 유일했다. 동아일보 또한 두 번째로 많이 활용한 정보원이 익명 정보원인 ‘소식통

(12%)’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국내외 언론(14%)’과 비교했을 때 근소한 

차이로, 동아일보에서 ‘소식통’을 인용한 익명의 정보원 활용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진보지로 변되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정보원이 모두 실명 

정보원이었다. 한겨레는 유엔 산하기관과 인권구호단체 및 관계자가 각각 11건(14%), 10건(13%)을 

차지했다. 경향신문은 국내외 언론이 20건(22%)으로 가장 많았고, 유엔 산하기관이 14건(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국내외언론 정보원을 보았을 때 국내 정보원 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경향신문 

또한 식량난ㆍ의약품ㆍ생필품 부족 프레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정보원인 유엔 산하기관을 프레임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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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 정부시기별 정보원 분석결과

정부시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실명

정보원

국내정부기관 및 정부관계자 10 (6%) 12 (7%) 23 (6%)

해외정부기관 및 정부관계자 4 (2%) 7 (4%) 5 (1%)

북한당국 및 북한언론 11 (6%) 12 (7%) 20 (5%)

유엔산하기관 26 (15%) 9 (5%) 17 (4%)

연구기관 및 전문가 8 (5%) 9 (5%) 27 (7%)

인권구호단체 및 관계자 11 (6%) 12 (7%) 40 (10%)

국내외 언론 35 (20%) 26 (15%) 32 (8%)

북전문매체 0 (0%) 7 (4%) 46 (11%)

국내외 일반인 2 (1%) 4 (2%) 1 (0%)

실명 북한주민 3 (2%) 3 (2%) 1 (0%)

실명 탈북자 3 (2%) 1 (1%) 5 (1%)

익명

정보원

익명 국내정부기관 및 정부관계자 9 (5%) 10 (6%) 24 (6%)

익명 해외정부기관 및 정부관계자 3 (2%) 2 (1%) 2 (0%)

익명 연구기관 및 전문가 1 (1%) 4 (2%) 6 (1%)

익명 인권 구호단체 및 관계자 4 (2%) 2 (1%) 3 (1%)

익명 국내외 일반인 11 (6%) 6 (3%) 13 (3%)

소식통 6 (3%) 12 (7%) 67 (17%)

익명 북한주민 12 (7%) 13 (8%) 18 (4%)

익명 탈북자 13 (7%) 18 (10%) 43 (11%)

기타
기타 0 (0%) 2 (1%) 3 (1%)

없음 4 (2%) 2 (1%) 5 (1%)

합계 176 (100%) 173 (100%) 401 (100%)

<표 7> 정부시기별 정보원 분석

세 번째 연구문제인 북한 주민 생활 관련 보도프레임에서 정부별로 나타나는 정보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위와 같은 분석을 실시하 다. 정부시기에 따른 정보원의 활용을 분석한 결과는 < 

표 7>과 같다. 먼저 김 중 정부시기에는 ‘국내외 언론’이 35건(20%), ‘유엔 산하기관’이 26건(15%) 

순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시기에도 마찬가지로 ‘국내외 언론’이 26건(15%)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고, ‘익명 탈북자’가 18건(1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명박 정부시기에는 ‘소식통’

이 67건(17%), ‘ 북 전문매체’가 46건(11%) 순으로 나타났다. 김 중 정부과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국내외언론’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외신을 정보원으로 인용한 기사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이명박 정부시기에는 ‘소식통’이 가장 많은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정보원에서 김 중 정부시기에는 ‘유엔 산하기관’, 노무현 정부는 ‘익명 탈북

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 북 전문매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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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북한은 폐쇄적 성향으로 사회 내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것은 남한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치ㆍ사회ㆍ군사 문제와 같은 거시적인 이슈는 북한의 공식매체

를 통해 내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사회 내부동향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

에 북한 주민의 생활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생활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 사회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졌던 북한관련 

국내언론 보도에서는 거시적인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역인 북한주민

생활에 해 다루면서 단일시점이 아닌 장기적인 변화의 양상을 탐색하 다. 또한 진보ㆍ보수신문의 

다양한 프레임과 정보원 분석으로 심층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함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주요 매체의 북한 주민 생활보도에 나타난 프레임과 정보원을 분석하여, 올바른 북한 

보도의 방향에 한 논의를 하고자 함에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양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신문사별로는 조선일보가 가장 많았고, 정권시

기별로는 이명박 정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사유형은 스트레이트기사, 기사 논조는 부정적인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매체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보도경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김정아ㆍ채백, 2008). 박기순ㆍ전리령(1995)의 연구

에서는 한겨레신문에서 북한사회에 한 보도를 거의 게재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보수성향의 신문에 비해 진보성향의 신문의 보도량이 뚜렷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체의 이념에 따라 보도량에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각 신문사의 북한관련 네트워크, 정보력과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경우, 탈북자 출신 기자가 북한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다. 북한출신인 만큼 북한 내부사정에 정통하므로 따로 자신의 경험담을 기사소재로 사용하기도 

한다. 한겨레는 한겨레평화연구소를 운 하고 있지만 학술사업의 성격이 강해 북한 보도와는 상관없

이 독립적으로 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비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북한보도 빈도가 높게 나타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신문사별 1ㆍ2차 프레임 분석 결과 보수성향의 신문은 ‘북한체제 프레임’과 ‘체제에 

의한 억압 프레임’을 사용하며 북한의 독재체제를 비판하 고, 진보성향의 신문은 ‘북한주민 삶의 

질 프레임’과 ‘식량난ㆍ의약품ㆍ생필품 부족 프레임’을 사용하여 북한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부각시키

고 있다. 정권시기별 1ㆍ2차 프레임 분석에서 김 중 정부에서는 ‘북한주민 삶의 질 프레임’과 ‘식량난

ㆍ의약품ㆍ생필품 부족 프레임’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개방 프레임’과 ‘서구화ㆍ선진화 프레임’

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북한체제프레임’과 ‘체제에 의한 억압 프레임’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정권의 북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원섭(2006)의 

연구 또한 정부정책 평가관련 보도에서 정권의 성격에 따라 보도 편차가 드러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거시적인 정부정책 뿐만이 아닌 미시적인 북한 주민관련 보도에서도 각 정권의 

성격에 따라 보도편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정보원을 분석한 결과, 각 신문사별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정보원 가운데 익명의 

정보원을 가장 많이 활용한 매체는 조선일보 다. 동아일보 또한 가장 많이 인용한 국내외 언론의 

비율과 두 번째로 많이 인용한 소식통의 비율이 근소한 차이를 보 기 때문에 익명의 정보원 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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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진보성격의 신문사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최다 빈도와 

두 번째로 많은 빈도를 차지한 정보원들이 모두 실명 정보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적 

성향의 신문이 익명 정보원을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정권시기별 정보원을 

분석한 결과 김 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국내외 언론’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익명 정보원인 ‘소식통’을 가장 많은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보도하 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국내 북한주민 생활과 관련된 보도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 할 수 있다. 먼저 

진보와 보수 신문성향에 따라 북한보도가 다르게 프레임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보신문의 경우 

실명 정보원을 사용하여 북한주민을 인도적 지원차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보수신문의 경우 익명의 

정보원을 사용하여 북한주민이 체제에 의해 억압을 받는 프레임을 부각시켰다. 특히, 북한에 해 

강경책을 펴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북한 주민생활에 해서 가장 많은 보도량과 높은 익명 정보원

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우승ㆍ 선(2006)의 논문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게 언론이 정부에 

우호적인 북보도와 북한에 한 반공이데올로기가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보도에서 정보원의 익명처리는 정보원의 제약과 정보원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보원들의 시각에서 정보를 포장하거나 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익명의 정보원에 의존한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 익명 정보원은 독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의 현 상황에 해 쉽게 예측하고 판단하는 추측성 보도와 가십성 기사 또한 자제해야 한다. 

이는 자칫 남북 사안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보도가 정부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처 또한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성급한 예측을 하기보다 정부나 관계 기관의 확인절차

를 거쳐 정확한 기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정보원 접근성의 한계는 기존연구에서도 많이 지적되어 왔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남북 기자들의 교류 확 와 같은 남북 환경의 관개개선이 근본적인 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우호적인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한다. 하지만 현재 북한과의 냉전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신속한 관계 개선은 어려운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의 안으로 정확한 보도를 위한 북한보도에 있어서 보도준칙 마련과 전문성 강화를 

제안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신문사들은 북한 전문부서와 신문사 차원의 통일관련 연구소를 운 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으로서 전문분야와 연계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하고 이는 

보도 시스템에 적극 반 이 되어야한다. 단순히 외부기고가의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계, 북한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한 심층적인 해석과 강도 높은 분석기사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 관련 연구소 

활성화와 더불어 취재보도 준칙마련과 이에 따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주요 신문사 가운데는 

북한출신 기자를 채용하여 북한 관련보도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보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출신 기자를 채용하되 그들의 경험에만 의존해 쓰는 기사는 자제해야한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보도 생산자인 언론인의 취재윤리 강화이다. 고질적인 

북한 보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추측성 보도, 감정에 호소해 본질을 흐리는 보도와 같은 구태의연

한 관습을 버리지 않으면 북한보도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익명정보원 활용 또한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언론인들의 습관성 익명표현에 한 관습 또한 언론사 취재 윤리 

준칙강화를 통해 개선되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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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보도란 추측성이 아닌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현상에 한 나열이 아닌 

사실의 진위여부를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언론이 객관적 시각으로 북한을 할 

때 북한의 실체가 뚜렷해 질 것이고, 국민과 정부의 북한관도 명확해 질 것이다. 또한 향후 통일에 

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선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언론의 교두보를 통해 평화적 

남북관계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거시적 이슈중심의 북한보도 분석에서 벗어나 미시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상이 주요 일간신문에서 어떠한 프레임을 사용하여 보도하 는지를 분석하

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남긴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 상으로 삼은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기사추출과정에 있어서 표성을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표성을 갖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에 해 개념적 정의를 통하여 기사를 추출하 다. 하지만 개념적 

정의와 기사추출과정에서 코더간의 합의를 거쳤음에도 주관적 견해가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둘째, 프레임 유형의 구축에 있어 유용한 분석 프레임을 제시하는 데에 탐색적 연구에 그친다

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슈나 쟁점이 아닌 북한보도의 주민들의 생활모습에 해 프레임을 구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주제 분류에 머물 수 있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주민들의 생활보도 프레임에 한 결과가 신문사에 성격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었고, 

이념적 성향이 뚜렷한 주요 신문사와 세 정부에 걸친 보도행태의 차이점, 익명 정보원 분석 등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기에 탐색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분석 상에 있어서 다양한 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신문에 한 내용분석에 그쳤다는 점이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분석방법에 있어 더욱 폭넓은 매체와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다면 보다 더욱 정확

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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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s Frame Analysis by the South Korean Press 
on the Livelihoods of a North Koreans 

Seung-Hee Ha*
3)ㆍMin-Kyu Lee**

4)

Analysis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Chosen Ilbo,’ ‘Donga Ilbo,’ ‘Hankyoreh’ and ‘Kyunghyang 
Newspaper’ on news reporting frame and sources regarding the North Korean population’s living and 
status of their respective conditions throughout South Korean administrations of Kim Dae-jung, Roh 
Mu-hyuen, and Lee Myung-Bak. Resulting first and second frame analyses showed that the four newspapers 
showed clear distinctions in their execution and attitude in their reports in accordance to the philosophies 
of each ‘progressive/left-wing newspapers’ and ‘conservative/right-wing newspapers’. Moreover, the first 
and second analyses showed that the reports mimicked each individual presidential administration and 
their political policy regardless of the newspaper’s political voice. In terms of the usage of ‘anonymous 
sources,’ conservative newspapers were found to use them more frequently than their counterpart, the 
liberal newspapers. In conclusion to the overall analyses, with the continued tension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orth Korea, the reports of North Korean inhabitant activities are inevitably 
portrayed in a negative tone in effort to plant a distorted view to the South Korean citizens. Furthermore, 
this manipulation of the press may affect the credibility of South Korean press in terms of the topic 
of North Korea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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